
다국적기업 불공정계약 심화
미원유화, PO시장 호조에도 불구 공급선 다변화 전략 차질

P O시장의 안정성장에 따른 국내 수입기업의 공급선 다변화 전략이 다국적 기업과의 계약 마찰로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P O시장은 수요면에서 9 1년 7만7 8 1 0톤, 92년 8만4 4 2 9톤, 9 3년 9만여톤으로 매

년 5 ~ 6 %의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 3년 P O공급량은 생산 1 1만 2 0 0 0톤, 수입 2만톤으로 수입물량은 9 2년 9만3 0 0 0톤에 비해 1만

9 0 0 0톤이상 증가하는 등 수요를 감안, 비교적 안정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가격면에서도 9 3년 7월 내수 기준 가격인 톤당 8 0만 9 0 0 0원 수준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공

급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안정세가 유지되는 등 수출에 따른 해외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제고

와 함께 국내 수입기업의 공급선 다변화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는 호기를 맞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같은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입기업인 미원유화의 경우는 수입선인 D O W와의 계

약과정에서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급의 다변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등 국가 산업 전체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2 / 4분기 현재 P O수입물량은 월 1 8 0 0여톤 정도이며, 유공옥시로 부터 공급받은 물량은 월

7 0 0톤으로 9 3년에 비해 월 6 0 0 ~ 7 0 0여톤이상 증가를 보이고는 있으나 안정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국

내 생산기업과의 구매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D O W로부터의 실질 수입 가격이 9 3 0달러선을 웃돌고 있는데 반해 유공옥시의 내수가는 톤

당 9 1 0달러선을 유지하고 있는 등 적절한 구매전략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D O W로부터의 P P G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악조건에 묶여 쉽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해당기업의 관계자들은『P P G기술이전이 완료되는 9 5년까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P O의

수급 파트너를 바꿀수 없다는 악조건에 묶여 시장활동에 위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P O

의 절대적 수요처가 P P G임을 감안, 계약과정에서 다소의 불합리한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기술이

전에 따른 입장차가 뚜렷해 9 5년이후에도 공급선 변화가 불투명하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다국적 기업이 시장변화가 상대적으로 빠른 한국내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다면 공식적인 계약외에는 수급문제에까지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그것은 결과적으로

한국내 파트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원유화는 국내 P O시장의 안정화에 대비 유공옥시측과 이미 공급라인을 연결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급선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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